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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달 도중 분만 도운
택배기사

한 택배기사가 배달 도중 아이의 출산을 도와 

화제다. 

영국 햄스셔주 워털루빌에서 택배 일을 하고 

있는 페리 라이언(29)는 최근 배달을 하다 엄청

난 비명소리를 들었다.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

한 그는 비명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. 그곳에

는 만삭의 임산부가 쓰러져 있었다. 이미 양수가 

터져 출산이 임박한 산모는 진통을 호소했다. 

라이언은 즉시 구조 신고를 하고 교환원을 통

해 조산사 지시를 받으며 산모를 진정시키기 위

해 노력했다. 문제는 이민자인 산모가 영어에 서

툴렀고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온 산

모의 남편 샤르 역시 영어가 서툴렀다는 점이다. 

이에 라이언은 배달이 밀렸음에도 자리를 뜨

지 않고 수화기 너머 조산사의 지시를 산모의 남

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었다. 라이

언의 도움 덕분에 산모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

할 수 있었다.

라이언은“나도, 아기 아빠도 둘 다 뭘 하고 있

는 건지 전혀 모른 채 아기를 받았다. 일이 잘못

됐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.”고 당

시를 회상했다. 그는 산모와 아기를 구급대에 인

계한 다음에야 밀린 배달에 나섰다.

샤르는“집에 가보니 아내 옆에 우리 집에 물

건을 배달해 주는 택배기사가 있었다. 나 혼자서

는 아기를 받을 수도, 구급차를 부를 수도 없었

는데 그가 우리를 도와줬다. 그 은혜에 어떻게

든 보답하겠다.”며 고마움을 표했다. 

여자축구 MVP부상 냄비 세트 논란

인공수정으로 낳은 아들 “친자 아니야”

여자축구 강국 파라과이에서 

한 여자축구클럽이 때아닌 마

초 논란에 휘말렸다.

파라과이의 여자축구클럽 올

림피아는 최근 경기가 끝난 후 

한 장의 사진을 클럽 공식 SNS 

계정에 올렸다. 사진의 주인공

은 올림피아의 스타플레이어

이자 파라과이 여자축구 국가

대표이기도 한 다이아나 보가

린이다. 올림피아는“보가린이 

뛰어난 활약으로 오늘 경기의 

MVP로 선정됐다”면서 팬들에

게 응원과 축하를 부탁했다.

하지만 사진엔 악플이 쇄도했다. 보가린이 부상으로 

받은 냄비 세트 때문이었다. 

한 네티즌은“축구는 남자들의 운동이다. 그러니 여

자는 부엌이나 지키라는 뜻이냐?”고 반문했다. 또 다

른 네티즌은“여자축구 선수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

러시아 첼랴빈스크 출신의 올

가 알료키나(33)는 2018년, 정부

가 운영하는 첼랴빈스크의 한 난

임센터를 찾아 임신을 위한 준비

를 시작했다.

당시 알료키나와 남편은 병원

에서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배아

를 만들었고, 임신에 성공했다. 

그녀는 2018년 11월, 예정일보다 

9주 빨리 아들 데니스를 낳았다. 

문제는 병원 문을 나서기 직전에 

발생했다.

의료진은 퇴원하는 부부에게 

신생아의 혈액형이 A형이라고 알려줬다. 이는 알료키

나와 남편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. 3

개월 후 이들 부부는 친자 확인 검사했고 의료진으로

부터“아기의 친부모가 아니다.”라는 통보를 받았다. 

알료키나와는“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.”면서“배아

준 것과 다를 게 뭐냐, 당장 사과

하라!”고 했다. 냄비 세트가 젠

더 갈등의 양상으로까지 번지

자 결국 클럽은 해명에 나섰다.

부상을 제공한 브라질의 유

명 주방용품 브랜드 트라몬티

나는 파라과이 여자축구리그

의 공식 스폰서로 이 리그의 발

전을 위해 가장 많은 투자를 하

는 기업이었다.

올림피아는“트라몬티나가 

자사의 대표 상품을 부상으로 

주다 보니 보가린이 냄비 세트

를 받게 된 것”이라면서“여자

축구를 비하하거나 여자선수에

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다.”고 해명했다.

보가린은“선물로 받은 냄비세트를 어머니께 드렸더

니 매우 좋아하셨다.”면서“불필요한 논란이 더 이상 

없었으면 좋겠다.”고 말했다.

를 확인하는 날, 같은 병동에서 

한 여성을 만났었다. 몇 마디 주

고받았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

는다.”면서 아들의 친모일 가능

성이 있는 여성에 대해 언급했다.

알료키나 부부는 병원 측이 배

아를 잘못 이식해 벌어진 일이라

고 추측하고 있다. 병원 측은“아

이를 고아원에 맡기는 게 좋겠

다.”고 제안했지만 알료키나는 

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

알료키나는“나는 데니스를 내 

아이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. 이

제 두 살이 된 데니스는 오래도록 내 아이로 자랄 것

이다. 다만 데니스의 친부모도, 어딘가에 살고 있을 내 

친자식도 만나고 싶다.”고 말했다.

한편 병원 측은 알료키나 부부에게 한화로 약 4,800

만 원의 보상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.

▲ 데니스와 알료키나. 사진=portsmouth.co.uk

▲ 사진= Instagram/clubolimpiafeme

▲ 생후 4일 된 아기를 안고 있는 라이언. 사진=thesun.co.uk


